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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항쟁 개요

• 미군정기에 발생한 한국현대사 최초의 민중항쟁

(1946.9.30.-10.2.)

•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최강 미군에 저항한 항쟁

•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한 강렬한 대중운동

근대 이후 한국 3대 민중항쟁

• 한국사회가 일제강점기 지배체제를 벗어나는 

시기에 일어난 강렬한 전환점

• 극단적인 이념분열과 계급분화, 원시적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필요성등을 일순간에 드러나게 만든
역사적 사건

일 자 내 용

1946.2∼9 ‣ 대구전매국 파업, 남선전기 투쟁

9.24 ‣ 대구역 철도파업

9.26 ‣ 대구우편국 / 전화국 파업

9.27 ‣ 남조선총파업대구시투쟁위원회 간판 게첨

9.30 ‣ 대구 30개업체 5,000여명 파업 돌입

10.1
‣ 대구노평 ⇔ 대구역 시위

‣ 경찰 발포로 사망자 발생

10.2

‣ 대구의전, 대구사범, 대구농대 및
고등학교 학생 시체 시위

⇒ 대구경찰서 점거

‣ 대구노평 ⇔ 대구역 시위로
10월인민항쟁 최대 사망자 발생

‣ 미군정 대구에 게엄령 선포

‣ 대구항쟁 ⇒ 경북으로 파급

10.3

‣ 대구노평 지도부 검거

‣ 10월인민항쟁 참가자 검거 실시
⇒ 경찰서 및 수창학교 수용

‣ 대구도청 일반직 공무원 파업 돌입
⇒ 대구부청 및 여타 관공서, 회사 파업 참가

10.22 ‣ 대구 및 경북일대 선포된 계엄령 해제

대구의 9월총파업과 10월항쟁의전개과정



10월 항쟁 개요

대구역 – 1946년 9월총파업의 최초 시작점이자 10월항쟁의 도화선 1946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총파업참여 기업 및 기관



[시민의 품격 28화] 빨갱이로 몰려 죽은 130만의 희생자! 해방
한반도에서 펼쳐진 지옥도는 대구 10월 항쟁에서 시작된다.

[시민의 품격 27화] 배고파 거리로 나온 시민들에게 총을 쏜 경찰, 꿈에
그러던 해방 이후 찾아온 지옥도. 잊혀진 기억, 쉬쉬하는 역사. 대구 10월
항쟁을 만나다.

https://www.youtube.com/watch?v=h_vnqbxS6LQ
https://www.youtube.com/watch?v=h_vnqbxS6LQ
https://www.youtube.com/watch?v=mPnGiRfwnsw
https://www.youtube.com/watch?v=mPnGiRfwnsw
https://www.youtube.com/watch?v=mPnGiRfwnsw


< 항쟁 핵심 지역의 구분 >

1.대구역 ~ 대구노평(태평로) -> 노동자의 광장(해방의 거리)

2. 대구부청 ~ 경북도청(관공서 길) ->‘기아시위’관공서 파업

3. 대구의전 ~ 대구사범 -> 학생·청년의‘시체시위’

4. 대구경찰서 -> 항쟁 폭발지(시위대 집결지)

5. 진골목과 달성공원 -> 부호들의 골목과 민중의 나눔 공간

6. 가창골과 달성광산, 경산코발트 -> 학살의 현장

1946년 10월, 대구 항쟁 전개도

ⓒ 10월항쟁유족회





대구시 10월항쟁 관련 조례 제정
(2016년 7월26일)  

1) 명칭을 ‘10월항쟁’으로 공식화
2) 문제는 법이 아닌 조례
3) 사례 :
- 제주4.3사건 특별법(2000년, 2013년 제정)
- 여수순천사건 특별법(2022년 1월 20일 공포)



<대구 10월 항쟁과 행동주의 예술>
2023년 9월 23일 / 대구예술발전소 3층 세미나실

주제 1. 대구10월항쟁의 기억투쟁과 정명
• 발제 :김상숙(사회학자, 성공회대 연구교수) 
• 토론 :김병헌(미학박사, 소촌아트팩토리 대표)

주제 2. 이상춘과 행동주의 예술의 사례들
• 발제 :김기수(미학박사, 이상춘현대미술학교, 독립큐레이터) 
• 토론 :이병희(미술사박사, 스페이스298 디렉터) 

종합토론
신용철(부산민주공원 학예실장) 박재열(부산민예총 시각예술위원장),
윤은숙(한국민미협 울산지회장), 김화순(미술가), 김채원(사)전태일의 친구들 이사
권순신(대구민예총 이사장), 최수환(미술가), 박소현(독립언론표출지대)

2023. 9. 23. 

한국큐레이터협회 월례포럼







<대구 10월 항쟁 순례>

2024년 7월 16일

공간 7549                  10월 항쟁지
가창골 위령탑 경산코발트광산

대구.제주 청년작가 회합

2024. 7.16.

대구 10월 항쟁 순례





*49인혁재단_공간 7549

손호만
전 전교조대구지부장(역사교사)
전 대구노동교육협회 공동대표





•대구역



•대구공회당



•대구노평(시투)

•대구읍성(북성로길)



• 대구형무소(대구의전(병원))



*가창골위령탑

채영희 10월항쟁유족회회장



*경산코발트광산

최승호 경산유족회이사





경산코발트광산



*경산코발트광산

최승호 경산유족회이사



2020. 11. 22.

대구 10월항쟁: 기억x예술 = 화해의난장

소극장함세상

시월 바람 바람 바람_대구 10월 항쟁_기억x예술=화해의 난장_002.mp4 - Google Drive

https://drive.google.com/file/d/1BAUQC1qTDzTPfY0O2tbW7IUq6bzA22vp/view


<광장공포증 AGORAPHOBIA>
2024 10월항쟁 전야예술제 ‘Agoraphobia=Your Twisted Hero’
광장공포증=박정희, 너희들의 일그러진 망령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17시
동대구역 광장

❐주최: 10월항쟁 78주년 준비위원회,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10월항쟁진실규명-명예회복을 위한 연대회의(준),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대구문화예술현장실무자정책네트워크 FLAT_PLACE, 니나노프로젝트예술가협동조합, 로컬포스트, 
❐주관: 2024.10월항쟁 전야예술제 예술가 네트워크
❐후원: 인디053, 아트지 협동조합

1946년 10월 대구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한 강렬한 대중운동이지만 철저하게 잊혀지고 있는 ‘10월항쟁’
‘10월항쟁’ 78주기를 맞이하여 목포로, 제주로, 광주로, 부산으로, 울산으로, 창녕으로, 서울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항쟁의 기억을 다시 끌어안고 전국의 예술가들이 불꽃의 진원지 대구로
집결합니다.
2024년 어느 날, 대구의 관문 동대구역 광장은 ‘박정희 광장’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와 민주시민들이 열어젖힌 ‘광장’은 참으로 어색한 짝입니다. ‘박정희 광장’이라는 명명과 일련의 기념사업은 뒤로 가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감수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미완의 민주주의는 의회가 아니라 거리와 광장에서 시민들이 피워 올린 거센 불길 속에서 담금질 되었습니다. 대구의 민주주의는 가장 역동적으로 굽이쳐 왔으나 ‘기억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끝에 보수의 도시로 낙인찍혔습니다.
예술가들은 ‘10월 항쟁 전야예술제’를 통해 잊혀져가고 있는 78년 간을 관통하는 거리와 광장의 역사, 민중들의 서사를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내고 세상으로 공명시키기 위해 2024년 9월 30일, 
다시 광장에서 만납시다.

❐ 1부 대구로, 광장에서 to the Daegu, on the Agora / 1시간
* 아이스브레이킹 & 토크
• 환대의 인사: 대구의 예술인(대표: 최수환)
• 그룹별 인사: 광주, 제주, 서울 등 지역 혹은 그룹별 인사 5회 내외
• 10월의 인사: 10월 유족회(채영희 회장)
• 박정희를 대신하여: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임성종 본부장)
*1부 마무리 공연: 퓨전밴드 그리Go & 춤꾼 박정희 & 시인 이정연의 ‘to the Daegu, on the Agora’

❐ 2부 광장을 두드리다 - knock on the Agora / 2시간
* 대형 걸개그림 즉흥 드로잉
• 180cm*900cm의 대형 걸개 3개를 참여자 전원이 참여하여 드로잉
• 주제1: 10월항쟁, 주제2: 박정희
• 스케치북 100개에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기표현
• 오픈마이크를 통해 공연과 발언 이어가기
*2부 마무리공연: 도도 연극과 교육연구소의 ‘메가폰 슈프레히콜’

❐ 3부 광장의 목소리들 - voice of the Agora / 1시간
* 오픈마이크
•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 작성한 이미지를 토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공연을 진행

2024. 9. 30.

2024 10월항쟁 전야예술제



참가자 및 관련 행사 소개



참가자 및 행사 소개

⚫ 광주전남
홍성담, 김준기, 김화순, 노주일, 김우성, 박성완, 전혜옥, 전상보, 박성우, 

고가연(현 고흥군 학예연구사)

⚫ 제주
박경훈 작가, 양동규사무처장, 김승민 작가, 진정아 민예총활동가, 박정미 민예총 행정팀장

⚫ 서울
이선일, 이현정(母子)

⚫ 부산경남
신용철, 방정아, 백보림

⚫ 대구경북경남
• 대구 10월 문학회(4명): 정대호, 신기훈, 이철산, 이정연
•  도도 연극과 교육연구소(5명): 이현순, 도도 4명
•  대구 리카(이상춘현대미술학교)rica(5명): 김기수, 최지혜, 김지민, 

간질간질간질(김태욱, 백승현, 박성호)

•  대구 로컬포스트(2명): 김미련, 정진석
• 대구 4610(10월항쟁을 기억하는 시민모임): 우창수의 노래나무심기: 우창수, 김은희
• 대구 니나노예술가 협동조합(3명): 김병호, 손영복, 김건예
• 대구 디자인그룹(2명): 정재완, 구민호
• 대구 문화예술계(10인 내외): 최수환, 한상훈, 이동우, 석경관, 박정희, 팔로, 조선남
•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등







• 광주, 전남민미협

홍성담, 김우성, 박성완, 전혜옥, 전상보, 박성우, 고가연(현 고흥군 학예연구사)







채영희
10월항쟁유족회장



제주민예총, 탐미협

박경훈 작가, 양동규사무처장, 김승민 작가, 

진정아 민예총활동가, 박정미 민예총 행정팀장



최수환 전 대구민예총이사장

김채원 사)전태일의 친구들 이사

김기수 DICA 대표, 이상춘현대미술학교장, 미학박사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





김병호(대구)

바닥걸개
진행, 

참가자유도





도도연극과교육연구소:   이현순, 도도 5명 <우린알고있어> 메가폰슈프레히콜









노주일 <탕탕탕> 로컬포스트 (정진석)           <이땅이뉘땅인가?>



간질간질간질
(김태욱, 박성호, 백승현)

<수많은 분기점>

간질간질간질이 그려본 대안미래가
동대구역에 있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에
저항하는 대구의 모습이 그곳에 펼쳐졌다. 

다른 미래를 그려본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약간의 불편함일 수도, 또는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일 수도 있는 그 감정은 지금과는
다른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광장에 공유하고 싶었다. 

다른 이가 그린 세계를 한번 엿보는 것. 그
행위를 동대구역 광장을 거니는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었다. 또한 우리는 질문도 던졌다. 

이 미래가 아니면 어떤 미래가 올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는 어떠한가요? 지금에
만족하나요? 수많은 질문이 광장에서
떠돌았다. 밝고 화려한 모습을 한 10개의
포스터들은 그 이면에 감출 수 없는 불길함과
약간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 상황에 대한
의아함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품고 있었다.





(사)전태일의 친구들

이사장 송필경



백보림 작가 (부산)



울산 민미협 (배성희, 윤은숙, 이루)

<석열이와건희의도미노게임_걸개>
300cm X 200cm, 광목위에 아크릴



김미련(대구)

< 깐부월드 >
42cm x 59.4cm, 디지털 페인팅,  2023



노주일, 박성완, 

김순흥교수(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장)

<탕탕탕퍼포먼스>



이현정(서울) <‘숨;의미심장(意味心腸)"’프로젝트_붉은 실타래, 심장 퍼포먼스> 

모두의 상처를 함께 마주하며, 역사의 기억을 현재화하는 의례

숨 -의미심장(意味心腸)“

동대구역 광장에서 두 개의 심장이
마주 섰다. 하나는 채영희
유족회장님이, 다른 하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들었고, 각각의
심장으로부터 뻗어 나온 붉은 실들이
엉켜있었다.

엉켜있는 실을 함께 푸는 것으로
시작된 이 작업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상처를 현재와 연결하고
풀어내는 과정이었다. 실을 푸는
행위는 침묵 속에 감춰진 역사를
푸는 일이기도 했다. 

유족회장님의 손길에서 시작된
실풀기가 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손을 거쳐갔고, 마침내 풀어진
실가닥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에
쥐었다.

결국 우리는 두 심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실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원을 이루었다. 마치 커다란
거미줄처럼, 또는 우주의 별자리처럼
서로를 향해 뻗어 나간 실들은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작업은 단절된 시간을 잇고, 우리
모두의 상처를 함께 마주하며, 

역사의 기억을 현재화하는 의례가
되었다.



<향후 2025, 2026년 80주기 10월 항쟁 예술제의 계획과 모색>

2025. 9. 30.

2025 10월항쟁 전야예술제

⚫ 2025년대구시민단체와연대, 텀블벅후원모집 10월항쟁전야예술제계획

⚫ 2026년 80주기 10월 항쟁 예술제의 계획
1) 80주기 10월 항쟁 예술제의 개념, 주제, 작가선별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구조

2)  예산: 국공립 지자제 공모 응모, 텀블후원 모집

3) 전시공간: 부산민주공원, 울산, 제주, 광주 국공립 전시공간 연대모색

① 광주 은암미술관 (2025.2026년. 9월 확정)

② 대구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매년 9월 중순 1주일 공모)

③ 대구 대안공간 네트워크( (이상춘현대미술공간) 3월 오픈(30평), 무영당 백화점?)

4) 10월 항쟁지 투어: 2025. 3. 22.-23.(토,일) 손호만, 최승호 안내, 해설

5) 10월항쟁 학술, 토크, 콘서트?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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